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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자

연의일부가되고그안

에서즐거움을찾아가는법을

배워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다

우리 일행은 귀와 눈이 아름다운 보길

도예송리로발길을향했다

예송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해변은 활처

럼 휘어져 있는데 여느 해변과는 다르게 금빛

모래가 아닌 몽돌로 수놓여 있다 작은 몽돌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

작은 몽돌도 이곳에서 파도와 만나 또르르르 돌

구르는 소리를 낼때 진정 가치 있고 제 생명을 다

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그누구도자연이만들어낸모난곳하나없는작

은 몽돌 하나의 생명과 가치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생각한다

보길도 예송리의방풍상록수림또한천연기

념물로지정돼있다

일정은 2박3일이었으나태풍의북상소식

에우리일행은아쉬움을뒤로하고발길

를선착장으로향했다 돌아오는차속

의풍경은 출발 당시차창 밖의 안

개처럼 고즈넉하고 나는 그

안에 조용히 몸을 맡겨

본다

또르르 또르르모난 세상에 울리는 몽돌 교향곡

<21> 완도보길도문정호

고산

(孤山) 윤선도의 발자

취보길도

2박3일일정이다화우들과함께무

척이나 흥분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

에몸을실었다

출발 당시더운여름을보내고다가올가을을준

비하는 9월초어느오전에함께한우리들의마음을아

는듯자욱한안개는흰도화지에먹물을뿌린것처럼나

의마음에한폭의동양화를그리고있었다

시간이지나면서맑은햇살이퍼져가고자욱했던안개는누

군가의가슴에스며들듯사라졌지만화우들과의보길도담소로

그누구도차창밖의변화에신경쓰지않았다

해남땅끝으로가는길참오랜만에나들이다

해남땅끝에서배를타고우린아름다운섬보길도로 파도를가

르며 40여분을 달려 노화도 산양진항에 도착했다 이젠 연도교로

하나가된 노화도와보길도는 어느 한곳흘려보낼수 없는장관을

우리들에게선사했다

제일먼저향한곳은보길도윤선도원림이었다

조선중기의시인이자문신인고산윤선도는세상에회의를느끼고

제주도로향하다보길도(연꽃을닮은섬부용동)를 보고너무아름

다워머물게됐다고한다

세연정 정자와 연못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수련들이 평화롭다

그리고배롱나무와동백나무가숲을이루고있고아름다운신선

들의정원을보는듯했다

일정상구석구석산책을즐기지는못했으나고산이인생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음이 상상될 만큼 잘 꾸며 놓은듯 했

다

낙서재는 고산 윤선도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

지독서와사색을즐겼던안식처이다동천석실(신선

이 노는곳)은 윤선도의 이상 세계인 부용동을 바

라볼수있는낙서재앞산중턱으로자리하는

데 최고의 경관을 보여주는 하늘의 정원

이다

인간이 자연과 함께 하는

가장좋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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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전 KAMA 전업작가회 한국미술협회회원

해남 땅끝마을에서 보길

도로배를타고이동하던중

본한적한무인도의모습

해변을따라만들어진

완도보길도황톳길


